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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홍법사 

‘아미타불 철야정진’현장

어둠 속에서 아미타대불이 환

하게 빛나고 있다.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다. 아미타대불 아래

로 홍법사 염불행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목탁과 붓다볼(싱잉볼) 

등을 나누어 든 대중은 극락

정토를 염원하는 “나무아

미타불”을 염송하며 한걸

음 한걸음 경내를 걷기 시

작했다. 염불소리를 따라 

붓다볼의 맑은 울림이 시방

으로 퍼져가고, 대중은 한걸

음 한걸음 극락정토를 염원하

며 걸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아미타대불의 광명은 더욱 밝게 

빛나고 대중의 염원도 아미타대불

의 광명처럼 시방의 어두운 곳곳

을 찾아간다. 

1월 18일 밤 9시 홍법사 대광명전

에 100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열리는 ‘주지스님과 함

께하는 아미타불 철야정진(이하 아미

타불 철야정진)’을 위해서다. 지난해 1월

부터 시작된 아미타불 철야정진 법회가 1

주년을 맞았다. 대중은 지난 한 해를 법회의 

정비와 정착을 위해 정진했고, 올해는 변화와 

더 많은 수행을 목표로 정진한다. 그리고 그 수

행의 궁극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극락

정토를 이루는 것이다. 

대중은 천수경과 백팔대참회문에 맞춰 108배

를 올렸다. 108배가 끝난 후 주지 심산 스님의 법

문이 이어졌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

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심산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기도문을 인용하

며 올바른 기도에 대한 설법을 이어갔다. 스님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곧 기도

다”며 “이 마음이 극락을 이루는 마음이며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바로 당신이 아미타부

처님이다”고 설법했다.

30분의 설법이 끝나고 대중은 대북과 징 그리

고 목탁, 경쇠, 붓다볼 등 각자의 법구를 들고 아

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시작했다. 법구들

의 울림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한목소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붙들

어주었고, 서로를 돕는 힘찬 염불소리로 수행의 

현장은 뜨거워졌다. 신이 난 불자들의 고성염불

은 마치 노래처럼 들려왔고 대중은 염불삼매를 

향해 정진을 이어갔다. 이내 대중의 얼굴은 환희

심으로 가득 차고 법당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

로 가득 찼다.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대중은 가벼운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하게 옷을 여미

고 밖으로 나갔다. 천천히 경행을 하며 다시 아

미타부처님을 불렀다. 경행을 마친 대중은 잔디

마당에 둥글게 둘러앉아 명상으로 철야정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잠시 휴식 후 다시 수행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아미타경〉 독경으로 참된 

극락을 이해하고 아미타 48대원을 서원하며 밤

새 염불을 이어갔다.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 철야

정진이지만 수행에 참여한 대중은 오히려 철야

정진을 통해 한 달 동안 살아갈 힘을 얻어간다고 

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한 박은경(49·

부산 연제구) 씨는 기도 동참 당시 가족들의 만

류가 있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박 씨가 암 투병 

중이었고, 기도 동참 다음 날에는 어린이법회 봉

사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는 “기도

를 마치고 나면 한 달 후의 다음 철야정진이 기다

려질 정도로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아미타기도는 제 자신이 정화되는 특별한 기

도입니다. 워킹맘으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어린

이법회 봉사까지 하고 있지만 피곤함보다는 에

너지를 얻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기도를 이

어가고 있으며 다른 불자들도 좋은 기도에 동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영자 아미타기도회 회장은 “홍법사 아미타

불 철야정진은 홍법사 불자들뿐 아니라 부산과 

인근 지역 모든 불자들에게 열린 기도 모임이다”

고 말했다.   

홍법사 아미타불 철야정진은 붓다볼 명상을 

함께 진행한다. 붓다볼은 일명 ‘싱잉볼’로 불리

는 명상 도구이지만 홍법사는 ‘도구’가 아닌 ‘법

구’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에서 활

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산 스님은 “붓다볼은 일반적으로 싱잉볼로 

불린다. 붓다볼 명상이 주는 유익함을 연구하고 

널리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며 “붓다볼 명상을 

통해 아미타기도의 참된 가르침을 전할 계획이

다”고 했다.   

홍법사는 붓다볼 명상을 위해 전문 수행 공간

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홍법사는 붓다

볼 명상을 강조하며 매주 둘째 주 화요일에 불자

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나래 

평생교육원에서는 3월 첫째 주부터 15주간 프로

그램을 이어간다. 수업은 중급반 목요일 오전 10

시 30분, 오후 7시 30분이며, 초급반은 금요일 오

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으로, 평생교육원에

서 각각 열린다.  

홍법사는 지속적으로 기도와 명상 그리고 염

불수행으로 극락세계를 열어갈 계획이다. 심산 

스님은 “홍법사에 처음으로 아미타대불을 모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재를 떠올렸다”며 “하지만 처

음 불사를 할 때 마음 속 깊이 낸 원력은 ‘이곳을 

극락 같이 살아가자’란 취지였다. 아미타대불을 

보며 모두가 극락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며 살

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미타불 철야정진 1주년 맞아

붓다볼 명상 프로그램 병행해

홍법사 외 모든 불자 동참 개방

“자신 낮추고 상대 높이는 마음

그 마음이 극락을 이루는 마음,

지금 사는 이 자리가 극락정토” 

“나무아미타불”… 이곳이 ‘서방정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 모인 100여 대중이 주지 스님과 함꼐 목탁을 치며 아미타불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명호를 부르는 불자 대중의 얼굴이 환희로 가득차 보인다.

붓다볼 명상을 지도하는 심산 스님(上)과 
아미타대불 앞에서 포행하는 대중들의 모습(下).


